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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메이저유치발벗고나서라!

일본이동북지방을휩쓸고간대지진과쓰나미로엄청난피해를입었다.

대지진으로인한직접적인피해는그리크지않았으나 20미터가넘는쓰나미가덮침으로써피해지역이초토화

됐고, 인명피해도 2만명을넘어선것으로추정되고있다.

특히, 원자력발전소가치명타를입어 3주일이넘도록복구작업이진행되고있고방사능누출로인한공포가일

본전지역을휩쓸고있다.

제2차 세계대전때 2차례원자폭탄의위력을경험한바있으니방사능누출로인한피해가얼마나무서운지충

분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고, 침착하기 그지없던 일본인들도 먹을거리 사재기에 나설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짐작이가고도남는다.

더군다나세계각국이재난지역은물론도쿄의대사관까지폐쇄하고자국민들을철수시키고있으며, 글로벌화

학메이저들도일본본사를폐쇄하거나남쪽으로이전하려는움직임을보이고있다.

화학 메이저들은 일본을 전초기지로 삼아 동아시아 또는 아시아 전역으로 진출하는 전략을 표방해왔으나 대지

진과원전문제로아시아전략을수정하려는움직임을보이고있다.

마케팅이나 기술개발과 관련된 핵심업무를 일본지역에서 수행하는 것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일

부에서는일본을대신해한국을전초기지로활용하겠다는의사를내비추고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일본을 피해야 한다는 생각을 넘어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할 시간이 없었고, 한국이 정치적으로나 산업적으로

적절한지도판단할겨를이없어실행가능성은의문이다.

하지만, 싱가폴의 한계와중국의위험성을간과할수없기때문에한국의중요성이부각되고있는것은분명하

다.

그러나정부부처나국내화학산업관계자들이글로벌메이저를유치하기위해무엇을하고있으며어떠한준비

를하고있는지묻지않을수없다.

아마도일본대지진의아픔을슬퍼하면서도반대급부로무엇을챙겨야할지이해타산에여념이없을것이다.

문제는 글로벌 화학 메이저들의 마케팅 및 R&D 거점을 유치하기 위해 무엇을 내줄 것인가 보다는 왜 유치해

야하는지에대한명확한입장정리를선행해야하지않을까생각된다.

명분이뚜렷하다면유치조건을양보하는것은그리대수로운것이아닐수있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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